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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식품”이란? 

우리는 항상 중국에서 “레저식품”이라는 단어를 듣지만 레저식품이 정

확히 무슨 뜻인지 소비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마트에서 소비자들은 

해바라기씨, 땅콩, 고구마 말린 것, 스낵, 라면, 젤라뽀, 밀크티 등 각종 식

품에 시선을 뺏기는데 간식이나 휴가나 휴식 때 먹는 식품이 “레저식

품”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레저식품”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

는 식품”이다.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타 영양성분을 보충

하기 위해서도 아닌, 레저식품은 독특한 맛, 소비자들이 쉴 때 즐길 수 있

는 식품을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레저식품이란 영양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

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식품이다. 그래서 레저식품과 기타 다른 

식품군들과의 구분은 형태의 구분이 아닌, 제품의 기능과 매력에 있다. 

2. 그렇다면 레저식품의 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파는 것은 포장을 파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레저식품은 제

조 과정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있다. 

이전에는 포장이 식품 보호, 위생, 식품의 내용 등의 기능이었다면, 현재 

기업들은 포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포장이 그저 식품을 감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비촉진, 브랜드의 형상화, 기업의 문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들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으며 제품의 포장은 이미 제품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지 오래다. 

소비자의 63%는 제품의 포장을 보고 살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소비자



들은 레저식품의 세련된 포장을 선호하며 때때로 포장을 보고 내용물을 

사는, 본말이 전도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포장은 단순히 소비

자들을 현혹시키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성공하는데 기초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마트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데 여기저기에 각종 제품들이 있

고, 해당 레저식품이 소비자 눈에 한 번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시선

을 돌리는 순간 다른 제품들에게 시선을 뺏기기 마련이다. 그래서“어떻게 

하면 뚜렷한 특색의 포장을 할 수 있을까”는 이미 대기업들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문제로 광고업체들이 서로 다투어 두각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부

분이기도 하다.   

※ 출처 : 중외식품공업

□ 시사점 

포장은 세계 유수브랜드들의 각축장인 중국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

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유아 레저제품의 경우 캐릭터를 사

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캐릭터 라이선스비가 부담스럽다면 자체 제작한 캐릭터라도 중국 유아, 부

모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세련되고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해 제품을 어

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